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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1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제 목 대결과 반목 조장 외에 아무 것도 없는 박근혜정부

날 짜 2015. 12. 09. (총 1 쪽)

성 명

대결과 반목 조장 외에 아무 것도 없는 박근혜정부
경찰의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집행 발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경찰은 마치 선전포고라도 하듯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

장에 대한 체포영장집행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와 경찰은 그 선택에 있

어 마지막까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경

내 진입을 포함하여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집행 방침을 발표하고 그 시한

까지 못 박은 경찰의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2. 경찰의 어제 발표는 민주노총 위원장, 한 개인을 넘어 이 땅의 모든 노동

자에게 향하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은 경찰의 물리

력으로 이 국면을 타개하고 자신이 내세운 노동악법을 관철시키려는 정

부와 여당의 아집과 불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개혁이

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하여 사회적 대타협을 운운하던 정부와 여당은 이

제 노동악법의 관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대화와 타

협 없는 일방적인 법안처리는 자신에게 정당성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

는 것이며 물리력으로는 결코 노동자와 시민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3. 정부와 경찰 그리고 여당은 원하는 모든 것을 오로지 힘으로 얻을 수 있

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정권은 5년이지만 노동자의 삶은 영원하

다. 더 이상 무모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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